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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정부=연합뉴스) 우영식 기자 = 경기도는 18일 비무장지대(DMZ) 일대와 한강 하구의 유네스
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.

협의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·군, 도의회, 민간 전문가,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다.

DMZ·한강 하구 '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' 지정
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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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시·군 등과 민·관 협의체 구성

한강 하구 장항습지
[고양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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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은 파주 DMZ 일원과 고양·김포 한강 하
구로, 6·25 전쟁 이후 자연 생태계 스스로 복원하는 과정을 증명한 세계 생태계의 보고이자 보전
가치가 매우 크다.

경기도는 20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진강·한탄강 일대와 연계해 한반
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 생태 축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.

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역 개발을 막던 각종 규제를 넘어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인지
도 상승, 생태관광, 지역 생산물 마케팅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
구상이다.

협의체는 이달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때까지 운영한다.

3개월마다 정기회의를, 필요할 때 수시회의를 열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
을 논의하고 협력하게 된다.

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며, 앞으
로 타당성 조사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할 계획이다.

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"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
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
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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